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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강원도 소재 소방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남녀 3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한 요인분
석과  Cronbach's ⍺ 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실시하였고, 가설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
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상 후 스트레스는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체증상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으로 볼 때 충격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어 실제 운영되
고 있는 위기상항 스트레스 해소법(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 CISD)을 소방서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osely examine the influence of field-shock experience and post 
traumatic stress perceived by fire officials upon somatic symptoms and coping methods. A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362 male and female fire officials who are working at fire safety centers where are located in 
Gangwon-do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SPSS 19.0 and AMOS 19.0 for Windows. It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for validity and reliability, Cronbach's ⍺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For hypothesis verification, an analysis was carried out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ll 
the statistical analyses were set for the significant level in p<.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field-shock stress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post traumatic stress. Second, the perceived field-shock 
stress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somatic symptom. Third, the perceived field-shock stress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a coping method. Fourth, the post traumatic stress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somatic symptom. Fifth, the post traumatic stress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a coping 
method. Sixthly, the somatic symptom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a method of coping with stress. 

Key Words : Coping Methods, Field-Shock Experience, Fire Officials, Post Traumatic Stress Perceived, Somatic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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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 문명은 고도화⋅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인
구집중 및 건물의 대형화⋅지하화⋅복잡화⋅위험물시설
의 증가 등 재난요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 서비스의 수요는 증대될 것이며[1]. 이에 비
례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테러, 비행기 사고, 산업사고, 전쟁, 화학테러, 대형 교통
사고 등의 인적 재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자연재해
와 인위적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2].  

이런 각종 사고와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
황에서 긴급출동을 하게 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인명구조, 
부상자의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화재진압, 재난수습 등
의 역할을 담당하며 예기치 못한 각종 상황으로 인해 부
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며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
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
다. 이러한 현장충격 경험은 소방공무원에게 외상 후 스
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3].

또한 동료의 순직과 부상의 반복적인 목격 등 충격적
인 사고를 접할 가능성도 많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될 수 있다[4].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911세계무역센터 테
러 후 재난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4년간
의 PTSD 유병율 추적연구에 의하면, PTSD는 첫 해 
10.3%, 4년 이내에도 10.6%로 장기적인 증상을 보였다
[5]. 이처럼 PTSD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장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며,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은 직무에 대한 만족
감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PTSD 증상은 긴급출동 소방공무원의 이직충동을 유발시
킬 수 있으며,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려 조직효과성을 떨
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6].   

한편,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을 살펴보
면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접하는 경우 이로 인해 호르몬 
분비, 심장박동 증가, 혈압 증가 등 생리적 현상들이 나타
나는 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일시적 스트레스와 동일
한 생리적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신체의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과다한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7]. 

결국 외상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대원은 출

동업무 자체가 의학적 문제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이며 이
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신체적 건강장애를 초래하고 신체
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
황에 노출되는 정도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발병위험이나 신체적인 질병발생, 그리고 부적응 문제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8,9]. 

대처방식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
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개개인의 
대처방식이 효율적일 때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최근 소
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10], 국내에서는 최
근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와 건강관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 절
실히 필요한 단계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
원을 대상으로 현장출동 충격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의 관계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
이 제시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경험한 현장출동 충
격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적 및 대처방식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가설 1.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외상후 스트레
스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신체증상에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대처방식에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에 영향을 줄 것
이다.

가설 5. 외상 후 스트레스는 대처방식에  영향을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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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설 6. 신체증상은 대처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강원도 소방서에 재직 중인 소
방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은 비확률 표
본추출법 중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
여 총 4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2월 3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획일적 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
가 누락된 38부를 제외한 총 362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
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작성은 먼저 연구의 목적과 설
문작성 시의 유의점을 인식시키고 소방 공무원들에 지각
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신체증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답할 수 있
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평가기입식(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실시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자기평가기
입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의 구성은 일반적 특
성,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 신체
증상, 대처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Variables Number of Item 

Field-Shock Experience  16

Coping Methods 20

Post Traumatic Stress 17

Somatic symptoms 15

General Characteristics  6

Total 91

2.3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구성한 후 본 연구자가 설문
지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기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안면타
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요인추출모델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각회전방식 중 베리멕스
(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적재치
가 0.5 이상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2.3.1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 척도는 외상사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외상사건을 선정하여 16문항으로 구성한 최혜경[2]
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의 종류에 
따라 경험 유무를 응답하도록 하여 경험한 현장출동 충
격 가지 수를 파악하도록 하였고 가지 수가 많을수록 지
각한 현장충격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경험한 외상사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험이 있다(1점)” “ 경험이 없다(0점)”의 2평점
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지각한 현장충격 경험의 신뢰도 .942로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2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의 증상 자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Foa, Cashman, Jaycox와 Perry[11]가 개발한 척도를 안현
의[12]가 번안한 4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DSM-IV에 
기초하여 동일하게 묻는 질문 17문항만을 사용한 척도를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척도의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사
용하였다. 증상을 묻는 문항들은 “전혀없다”부터 “일주
일 5번 이상”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총점을 구하여 증
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외상후 진단 척도는 총점을 
기준으로 10점 이하는 약함, 11∼20점은 중간, 21점 이상
은 심함으로 증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척도의 
Cronbach’s =.930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939였다.

2.3.3 신체증상 척도 

신체증상은 작업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을 측정하
기 위해 한덕웅 등[13]등이 개발한 도구를 최혜경[2]이 
수정⋅보완한 도구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증상에 대한 요인은 직무스트레스의 신체증상을 
체크하며 소화기 장애 5문항, 심혈관 장애 5문항, 동통 5
문항, 불면증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에 대한 긍
정적임을 의미한다.  

신체증상에 대한 4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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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였고, 하위요인 요인적재 값은 .514∼.857 사이
에 분포하였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
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신체증상에 대한 신뢰도 .913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Table 3과 같다. 

[Table 3] Factor analysis on somatic symptoms 

Division Number Q1 Q2 Q3 Q4 Reliability

Q1

13
15
14
12
11

.857

.823

.822

.772

.518

.921

Q2

7
9
8
6
10

.840

.823

.818

.793

.637

.880

Q3

18
17
19
16
20

.751

.740

.727

.677

.558

.787

Q4

2
4
3
5
1

.713

.620

.611

.545

.514

.763

Unique value 
Dispersion(%)
Accumulated     
 dispersion(%)

3.673
18.366

18.366

3.578
17.890

36.256

3.501
17.503

53.759

2.519
12.594

66.353

.913

Q1 : Digestive disorders   Q2 : Cardiovascular Disorders,  

Q3 : Pain               Q4 : Insomnia

2.3.4 스트레스 대처방식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대처 
형태는 달라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식
이 중요하다[14]. 즉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형
태로는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개인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이려한 일련의 
노력을 대처 방식이라고 한다[15].

Lazzarus와 Folkman[16]은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 행동적이고 인지적 형태인 대처방
식(ways of Coping)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65문항의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개발하였
다. 이 65문항의 대처방식척도에 근거를 두고 유지현과 
박기환(1985)[17]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서 수정 번안한 
것을 다시 정유미[18]가 수정 보완한 도구 20문항을 사용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요인은 문제중심적 대처 5
문항, 사회적지지 추구 5문항, 정서 중심적 대처 5문항, 

소망적 사고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에 대한 4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52.293%를 설명하였
고, 하위요인 요인적재 값은 .543∼.781 사이에 분포하였
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
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스트
레스 대처 방식의 신뢰도 .738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2와 같다.   

[Table 2] Factor analysis on a method of coping with 

stress

Division Number Q1 Q2 Q3 Q4 Reliability

Q1

3
2
4
5
1

.781

.736

.722

.636

.582

.785

Q2

6
7
8
9

10

.779

.751

.725

.628

.548

.743

Q3

11
12
13
14
15

.729

.675

.647

.567

.556

.550

Q4

16
17
18
19
20

.748

.724

.651

.554

.543

.575

Unique value 
Dispersion(%)
Accumulated     
 dispersion(%)

2.959
16.440

16.440

2.642
14.679

31.118

1.951
10838

41.956

1.861
10.337

52.293

.738

 Q1:Wishful Thinking   Q2 : Problem-centered Coping 

 Q3 : Social support,   Q4 : Emotional coping

2.3.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무처, 근
무년도로 구성되었다.

2.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한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
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 분석을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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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현장충격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를 실시하였
다. 한편, 가설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4]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Female

346

 16

95.6

 4.4

Age

20

30

40

50 up

 26

217

113

  6

 7.2

59.9

31.2

 1.7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Master

122

 81

159

33.7

22.4

43.9

Marital
Single

Married

 63

299

17.4

82.6

Business

Fire

Rescue 

EMT

175

 85

105

48.3

22.7

29.0

Years of 

Work

3 years under

3~5 years 

5~10 years 

10 ears up

 56

 51

 74

181

15.5

14.1

20.4

50.0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성이 95.6%, 여
성이 4.4%로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높은 양상을 보였고, 
연령별로 30대가 59.9%로 가장 높게 분포하였으며, 그 
다음은 40대가 31.2%, 20대가 7.2%, 50세 이상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은 대학 졸 이상이 43.9로 고졸
과 전문대졸이 각각  33.7%와 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 기혼이 82.6%로 미혼 17.4%보다 높은 분
포도를 보였고, 근무처별 소방대원이 48.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구급대원과 구조대원은 각각 29.0%와 
22.7%로 나타났다. 근무 년 수별은 10년 이상이 50.0%, 
5-10년이 20.4%, 3년 미만 15.5%, 3-5년 미만이 14.1%의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3.2 척도의 기술통계

소방공무원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의 기술통계분석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scale

Variables M SD

Field-Shock Experience  3.46 0.49

Coping Methods 3.57 0.39

Post Traumatic Stress 2.95 0.73

Somatic symptoms 2.44 0.80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현장출동 충격 경험 3.46, 대처 방식은 3.57로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는 2.95로 중간, 
신체증상은 2.44로 낮게 나타났다. 

3.3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소방공무원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을 설명하는 예측 설명
력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Q1 Q2 Q3 Q4

Q1 1.0

Q2 .656
**

1.0

Q3 -.497
**

-498
**

1.0

Q4 -.309** -.369** .255** 1.0

 ** p<.01 

 Q1 : Post Traumatic Stress,  Q2 : Somatic symptoms

 Q3 : Coping Methods       Q4 : Field-Shock Experience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분석 결과 신체적 증
상과 현장출동 충격 경험 증상요인에서는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요인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
공선상의 기준치인 .80보다 모든 변인에서 작게 나타났
기 때문에 다중공선상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3.4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이 연구에 관한 가설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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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공분산구조
방정식(covariance structural modeling)이라고도 부른다. 
공분산구조방정식은 구성개념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와 
측정치표를 통한 경험적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계기법을 말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한 프로그
램 중 하나인 AMOS(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7
과 같다.

[Table 7] Model fitting 

 df p GFI CFI NFI NNFI RMR RMSEA

101.142 32 .000 .950 .940 .915 .915 .030 .077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델적합도 
평가지표로 GFI, CFI, NFI, NNFI,RMR, RMSEA 등이 널
리 사용된다. GFI, CFI, NFI, NNFI는 .8∼.9 이상일 때, 
RMR은 .05 이하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합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950, CFI(comparative fit index)=.940, 표본
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915, 비표준화적합지
수인 NNFI(non-normed fit index)=.915로 .90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소간 평균차이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의 값은 .030으로 나타나 
전체모형이 비교적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반
적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모형은 실증자료
로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5 가설검증 결과

연구 모형이 적합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여 Table 8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설 1에 대한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 결과,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높을수록
((B=.631)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 2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신체증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신체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많을수록
(B=.339) 신체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대처방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대처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많을수록
(B=.-2.758)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
났다. 

가설 4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외상후 스트레스
가 많을수록(B=-4.588) 신체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가설 5. 외상 후 스트레스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대처방식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외상 후 스트레
스가 많이 발생할수록(B=.537)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높
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가설인 가설 6의 신체증상은 대처방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신체증상은 대처방식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신체증상이 많
을수록(B=1.118) 대처방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모형 분석 결
과는 Fig 2와 같다. 

[Table 8] Analytical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 SE t-value Result

Q1

Q2

Q3

Q4

Q5

Q6

→

→

→

→

→

→

Post Traumatic Stress 

Somatic symptoms

Coping Methods

Somatic symptoms

Coping Methods

Coping Methods

.631

.339

-2.758

.703

.537

1.118

.055

.054

1.663

.089

.065

.088

5 .231
* * *

  

 . 4 3 9 * * * 

-4.588***

  .885
***

  . 71 3 * * 

12.776***

Adopted

Adopted

Adopted

Adopted

Adopted

Adopted

 * 
p<.05   

**
 p<.01   

***
 p<.001

 Q1 : Field-Shock Experience → Post Traumatic Stress 

 Q2 : Field-Shock Experience → Somatic symptoms

 Q3 : Field-Shock Experience → Coping Methods

 Q4 : Post Traumatic Stress → Somatic symptoms

 Q5 : Post Traumatic Stress → Coping Methods

 Q6 : Somatic symptoms → Coping Methods

[Fig. 2] Results of a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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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 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의 관계를 규명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방공무
원의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신
체증상 및 대처방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장출동 충
격 경험, 대처방식, 외상 후 스트레스, 신체적 증상요인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희 등[19]의 재난 및 응급구조현
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석 외상 후 스트레
스, 현장출동 충격, 스트레스 대응, 신체적 증상들과의 유
의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를 분석한 고봉
연[20]의 소방대원의 외상경험, 정서지능과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도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 교
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를 연구한 최혜경, 김지희[21]의 연구와도 일치하
고, 배정이, 김윤정[22]의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윤예심[23]의 연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건충격이 정신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
여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
험, 외상 후 스트레스, 신체증상, 대처방식이 소방공무원
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상이하게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
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
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희 등[24]의 소방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서울 19개 소방서 및 특수구조대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나타났으며, 이는 권순
찬 등[25]의 연구에서 서울의  한 소방서의 남자 소방대
원 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유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소방대원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처참한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하는 
일, 사고, 희생자나 환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 
직무수행 중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나 자신이 부상을 입
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소방대원이라는 직업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환경에서 타인의 외상사건을 목격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
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방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고
위험군에 속하는 직업임이 확실하다[2].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현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충
분한 휴식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상사의 
개인적 배려에 따라 비전문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25]. 
특히 구급대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많고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권
순찬[23]의 연구에서도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수가 구급
과 구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소방조직 내에 소방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신체증상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신
체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석을 연구
한 최혜경, 김지희21]의 연구와 일치하며,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한 배정이, 김윤정[22]
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이 대처방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은 대
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한 
현장출동 충격 경험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
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외상에 대
한 대처방식으로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따라서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을 연구한 최혜경[2],과 오진환[27]의 소방대
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진 및 신체적 증상의 영향
요인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섯째, 외상 후 스트레스는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구조현장에 
파견된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및 관련 요
인을 연구한 양미현[14]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여섯째, 신체증상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체증상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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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119구급대원의 스트레스 대응과 현장충격 스
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혜경 
등[2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방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겪을 수 있는 외상성 사건은 직접적 외성상 사건과 간
접적 외상성 사건이 무두 존재한다. 하지만 직접적 외성
상 사건으로 인한 대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는 대부분 사
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에 대한 인
식이 낮은 실정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방대원의 직
접적⋅간접적 외성상 스트레스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이러한 외성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추후에도 소
방공무원들이 겪는 간접적 외성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에도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4. 결론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지각한 현장충격 경험과 외
상 후 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하여 강원도 소재하고 있는 소방안전센터
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남녀 362명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을 위한 요인분석과 Cronbach's ⍺ 분석, 기술통계와 상
관관계를 실시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은 p<.05로 설정하였다 .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한 현장충격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한 현장충격 스트레스가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한 현장충격 스트레스는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상 후 스트레스는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체증상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에서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들의 지각한 현장충격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
스가 신체증상 및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론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이 겪는 통제

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 경험에 대해서는 외적인 개
입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외국에서는 직업과 관련하여 외상
노출이 있는 집단에 대한 개입으로 위기적 사건 이후 스
트레스 관리(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 CISM) 
모텔이 많이 활용되어, 외상 노출 이후에 즉각적인 치료
적 개입이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외상
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소방공무원을 위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예
방적 차원의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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